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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속도의 경쟁에 따라가는 것은 낙오다 선점 

위보다 신속성 우위가 경쟁력인 사회로 어느덧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학회 심포지염의 21세기 병원에 대한 변화의 개염에서와 같이 고대의 본능적 치 

료에서 현대의 총합적인 의료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기술적인 것틀을 반 

영하연서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현재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IHS화 정보통신화로 미국의 의료계는 병원 Network로 급 

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Network System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작에도 빠른 발전 속도의 첨단기술이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18개월만에 기술이 두 배 이상 발전한다는 무어 (MOOREl 법칙， 미국의 야섬적인 생물 프로 

젝트인 신비의 인간게놈 유전자 해독이 5년만의 완성기간에서 DNA와 DHA를 이루는 30억 

개의 염기를 처음 10억 개의 해독은 4년에， 다음 10억 개는 4개월， 나머지 10억 개는 단 3개 

월 걸려 지도를 완성하므로 질병예측을 가능케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올 만들고 

DI\A에 직접 작용하는 제3세대 신약이 2010년 개발되며 발병원인이 되는 유전자치료， 노화， 

항암제， 만성퇴행성 질환의 치료가 가능케 하고 있다， 

이려한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컴뮤터의 성능발전이다 

이 컴뮤터가 2015년이면 테라비트(Terabit 1012bitl의 속도， 가까운 장래에 등장할 차세대 정 

퓨터는 기가 비트(Gigabitl 보다 1천 배나 빠른 메모리를 구현한다 가히 속도의 혁명인 

것이다 

컴퓨터학자 레이커즈와일은 2020년쯤이연 개인용 컴퓨터가 인간두뇌를 따라 잡을 것이라 

며 2029년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사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전문가 시스템(전문가 

처럼 생각하고 추론)은 환자의 중상 생활양식의 테스트 결과 그리고 관련된 사실을 입력받 

아서 질병여부를 판단하고 치료약까지 처방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러한 21 세기 신기술들을 

수용하든 또는 거부하든 간에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과도기에 의료시설 계획의 미래에 대비한 융통성은 무엇에서 찾아야 할 것인 

지 케임브리지 평생교육원 앞에 세워진 표어에 실마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21세기에 살아 남고 번성하는 길” 

- 에너지와 활력 

-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 열린 마음과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문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아무도 전망하기 어려운 변화와 창조 그리고 속도의 21세기에 우리학회가 앞서 달려 회원 

모두에 변화의 흐름을 읽는 능력에 힘을 실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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